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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에
서 개인의 정신건강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자료는 대전광역시와 충남, 충북 등에 위치한 4

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9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생활
스트레스, 자살생각, 정신건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매개변인인 정신건강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은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사이를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개인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지며, 일상적인 생활기능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연속적인 현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그 관계
에 영향을 주는 내담자의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상담자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융복합적 정책 접근을 논의
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생활스트레스, 자살생각, 정신건강, 상담, 융복합 정책 접근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lif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 suicidal 
ideation an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rsonal mental health on a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refore,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491 university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4 
universities located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Chungnam, and Chungbuk. According to the main findings of 
this research,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and mental health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Secondly, 
life stress not only makes direct effect on the suicidal ideation, but makes indirect effect through a mediating 
variable, the mental health, as well that mental health is verified to mediate a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research results suggest that mental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s impoverished 
when life stress is higher, and can make effect on the suicidal ideation due to continual phenomenon of losing 
general function of life.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ounselors can intervene convergence policy approach with 
mental health of clients that aff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suggested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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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통계청(2013)이 발표한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2013

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427명, 인구 10만 명 당 자살 

사망률은 28.5명으로 OECD 평균 자살 사망률(12.1명)을 

압도하고 있으며[1], 순위 또한 OECD 국가들 중 단연 1

위이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경제적 성장

과 지식화 세계의 급속한 발전이 동시에 인간에게 스트

레스, 우울, 불안, 좌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도 15～24

세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자살이 1위로 나타났다. 이처

럼 자살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며, 특히 대학생의 자살

은 미래사회를 이끌고 갈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인

적 자원에 대한 손실로 앞으로의 경쟁력 발전을 위협하

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생 시기에는 정서적, 심리적으로 자아

를 정립하고, 자기정체성을 형성하여 성인기를 준비하여

야 한다. 앞으로의 삶을 위하여 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자

기수양, 인간관계, 인생관 탐색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여야 하는 시기이다[2].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생

들은 청소년기의 과도한 입시와 경쟁 체제 안에서 자신

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는 입시의 당락에 치우친 

결과중심의 구조 안에서 성장한 결과 대학생 시기를 혼

란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이전에 대학생활은 학업부담, 졸업 후의 취

업, 다양해진 대인관계 등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이런 과업 자체가 대학생들에게는 정신

건강에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대학생활은 교수-학생 관

계, 동료관계, 학업성취도, 그리고 학교만족도 등이 연결

고리처럼 움직이며 형성[3]되나,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대학생활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

하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4, 5].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는 크게 이성교

제, 친구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 갈등, 경제 문제, 가치

관 문제, 장래 문제, 학업 문제 등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6],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 고통 

및 신체적 증상 등의 부정적 모습의 결과를 나타내게 된

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대학생 시기

에는 알코올 사용, 약물 남용 및 위험 행동과 관련하여 

자살생각과 행동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으며[7], 또한 많

은 주요 정신적 질환의 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가지

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제로 자살행동

을 통해 사망할 위험이 47배 높다고 설명하였다[9]. 그리

고 자살생각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오는 것은 자살계

획 및 자살시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10].  

대학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

면, 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긴장상태를 지

속시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연속될수록 우울, 불

안, 좌절감 및 무망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가져온다[11, 

12]. 또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고,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13, 14].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들이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정서적으로 우울한 사람들보

다 1.5배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한다[15]. 인지

적 정서조절을 통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만 초점을 두는 것

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습득을 통한 자살생각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

[16]. 박명실[17]은 대학생의 자살생각이나 충동에 기여

하는 위험요인으로 성적, 시험불안 및 전공 등과 관련된 

학업 및 진로문제, 외로움과 우울과 관련된 무망감 문제, 

이성친구와의 관계문제, 자살, 섭식과 관련된 행동문제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의 스트레스가 자살생각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국

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자기비난, 완벽주의, 무망감, 충

동성 등의 위험요인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지각된 스트레

스의 정도를 높이고 자살생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간의 

연구들에서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

적인 측면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18, 19]. 또한 생활스트레스를 더 경험하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서 우울과 부정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 긍정정서와 주관 

안녕의 수준이 낮아지기도 하였다[20]. 따라서 스트레스

가 높은 대학생들은 정신 및 신체건강의 어려움과 심각

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의 부정적 사건을 경험하기

도 한다는 연구결과[21, 2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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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스트레스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개인의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신건강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국정신위생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Mental Hygiene)의 보고

서에 의하면, 정신건강은 신체적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

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

것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

의되었다[23]. 최근에는 정신건강의 정의를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삶의 만족감, 심리적 안녕, 삶의 의미[24, 25] 등 주관적 

삶의 질과 같은 긍정적 측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정신건강은 개인의 삶에서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

서적 안정감 등을 통하여 생활에서 여러 모습으로 나타

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발생하

면 신체적, 정신적 질환은 물론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강한 정신건강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

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직

접 마주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저하시키는 위

험 요인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와 안전 대책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

펴보면,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

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26, 28, 29, 30]. 청소년 및 청

년기의 자살 시도에 대한 높은 위험은 정신적 장애의 존

재와 관련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이 기간동안 대인

관계, 가족관계, 학업 문제 등의 어려움과 갈등이 스트레

스로 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30, 31]. 공

마리아와 강윤주[26]의 연구에서는 친구관계와 가치관 

문제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대

학생활스트레스로 나타났으며, 두 요인 중에서도 가치관 

스트레스가 친구관계보다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권선중[27]은 최근 5년 사이에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 경험이 있는 대학생 235명을 대상

으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증상 중 일부인 침투적 재경험이 

정신건강 문제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

과 스트레스 경험을 많이 할수록 행동억제경향성이 증가

하고, 그 결과 증가된 외상 후 증상을 경험하며 정신건강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명준과 조영채

[28]의 연구에서는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불안과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스트레스

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 동안 스

트레스 생​​활 사건에 많이 노출될수록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대학생들의 우울, 절

망 등의 부정적 정서는 신체적으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며 자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31, 

32].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대학 시기에 경험하

는 생활스트레스는 단순히 학업 또는 진로에 대한 하나

의 영역적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보다는, 복합적인 연결

고리처럼 정서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보이며 자살생각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여

기서 개인의 정신건강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이라는 부

정적 결과는 감소할 수도, 심화될 수도 있다고 가정 할 

수 있다. 즉,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정신건강 정도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변인으로서 자신

의 삶에 대한 만족, 심리적 안녕, 일상생활 기능의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대학 생활의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삶을 포

기하고 싶은 자살생각까지 심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가

정 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개인의 

정신건강의 정도를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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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정신건강, 자살생각과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

의 관계에서 정신건강 수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지역, 성별, 학교의 특성을 고

려하여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충남, 충북 소재 4년제 4

개 대학에서 2014년 6월부터 11월까지 남녀 대학생 548

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을 하

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57부를 제외하고 491부를 최종 분

석에 사용하였고 설문응답 시간은 15분～25분정도가 소

요되었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들의 강의 교과목 교수

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한 후, 설문지 

안내문과 함께 협조요청을 하여 진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연구의 내용과 목적, 연구자료의 활용과 폐기에 대한 안

내, 연구참여의 익명성과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기

록하였다.

 

3.2 연구도구 및 분석방법

3.2.1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

기 위해서 김교헌, 전겸구, 이준석[6]의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이 

최근 1년 이내에 경험한 8가지 영역의 스트레스(친구관

계, 이성관계, 교수관계, 가족관계, 경제문제, 진로문제, 

학업문제, 가치관문제)를 측정하는 총50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자주 

그렇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스트레스가 높

음을 의미한다. 전겸구, 김교헌, 이준석(2000)의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Cronbach α 범위는 .75(학업 스트레스)～.88

(이성스트레스)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생활스트레스 

척도의 전체 Cronbach α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은 .69～.89(진로 .80, 이성 .79, 경제 .89, 가족 .84, 친구 

.69, 교수 .84, 가치관 .82, 학업 .81) 순으로 나타났다. 

3.2.2 정신건강질문지(BHQ-14)

정신건강질문지는 현재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학생상

담서비스센터에서 운영중인 대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자

살트랙킹 시스템의 측정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BHQ-14(Behavior Health Questionnaire-14)를 박명실

[17]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으로, BHQ-14는 자살위험이 

높은 대학생을 선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BHQ-14에서 얻어진 전체점수는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지수로 고려되어지며, 전체 

정신건강상태 점수는 3개의 영역점수, 즉 주관적 웰빙(문

항 1-2), 증상(문항 3-10), 생활기능화(문항 11-14) 점수

의 합산 점수이다. 이외에 BHQ-14는 일부 문항들의 조

합을 통해 우울과 불안을 측정한다. 모두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BHQ-14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

정되며, 점수 범위는 14～70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

신건강 수준도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문항 중 일부

문항의 조합으로 측정하는 우울과 불안영역의 해석에 있

어서도 각 문항 점수의 합산이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

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즉, 우울이나 불안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과 불안수준은 낮은 것이며, 우울이나 불안 점

수가 낮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수준은 높은 것으로 해석된

다. 박명실(2005)의 연구에서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는 .84였으며, 5개의 하위 영역의 신뢰

도는 .57～.86(주관적 웰빙 .57, 증상 .86, 생활기능화 .67, 

우울 .63, 불안 .77)이다. 본 연구에서의 정신건강질문지

의 전체 Cronbach α는 .63으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은 .7

3～.89(주관적 웰빙 .73 증상 .89, 생활기능화 .82, 우울 

.77, 불안 .76) 순으로 나타났다. 

3.2.3 Reynold의 자살생각척도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자살생각 질문지는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Reynold[33]가 제작하고, 신민섭[34]이 번안한 것

을 사용하였다. 총 30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7점 

척도(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거의 매일 생각한다)로 평

가하며, 점수 범위는 30～120점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자

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Reynolds(1987)는 자살

생각 척도의 Cronbach α를 .97로 보고하였으며, 신민섭

[35]의 연구에서는 .96, 본 연구에서의 자살생각척도의 

Cronbach α는 .9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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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부호화 과정과 오류 검토 작업 진행 후 

SPSS 20.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적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값)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절차는 첫째, 인구학

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의 기술통계치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값을 산출하였다. 셋째, 정신건강

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

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35]가 제시한 3

단계 매개 회귀분석 기법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따랐다.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은 세 단계의 

회귀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

한다. 2단계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

향관계를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를 검증한다. 

이 단계마다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1단계에서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2단

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셋째, 3단계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효과 판단을 위

해 3단계의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β)이 2단

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영향(β)보다 작아지면 매개효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매

개로 구분되는데 3단계에서 매개변수를 추가했을 때 종

속변수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완전매

개라 하며, 이 때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대해 아무런 영

향이 없는 것과 같다. 반면에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

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면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도 유의한 경우를 부분매개라 한다.

4. 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491명이었으며, 남자 

155명(31.6%), 여자 336명(68.4%)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대상자들의 학년은 1학년 189명(38.5%), 2학

년(34.2%), 3학년 95명(19.3%), 4학년 39명(7.9%)이었으

며, 연령은 17세～19세 18명(3.7%), 20세～24세 440명

(89.6%), 25세 이상 33명(6.7%)이었다. 현재 자택에서 거

주하고 있는 학생은 201명(40.9%), 그 이외의 290명

(59.1%)은 기숙사, 자취, 하숙 등 가족과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혼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108명

(22%), 가족 포함 2인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383명(78%)이었다. 현재 대학생활만족도는 만족 147명

(29.9%), 보통 254명(51.7%), 불만족 90명(18.3%) 순이었

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

다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94, p<.001). 

또한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른 자살생각에도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37, p<.001). 그러나 성

별(t=-1.81), 학년(F=1.40), 연령(F=0.13), 거주형태

(t=0.53)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Characterist

ics
Categories N(%) M SD t/F

Gender
Male

Female

155(31.6)

336(68.4)

1.35

1.45

0.56

0.55
-1.81

Grade

First

Second

Third

Fourth

189(38.5)

168(34.2)

95(19.3)

39(7.9)

1.42

1.48

1.35

1.36

0.63

0.57

0.42

0.37

1.40

Age

17～19

20～24

25～27

18(3.7)

440(89.6)

33(6.7)

1.46

1.42

1.39

0.96

0.53

0.55

0.13

Living
Family

Etc

201(40.9)

290(59.1)

1.36

1.46

0.40

0.64
-1.94

***

Dweller
Alone

2 or more

108(22.0)

383(78.0)

1.45

1.41

0.58

0.55
0.53

College Life 

Satisfaction

Satisfied

Moderate

Dissatisfied

147(29.9)

254(51.7)

90(18.3)

1.33

1.39

1.67

0.44

0.50

0.77

12.37***

***
p<.001

<Table 1> Suicidal Ide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91)

4.2 생활스트레스 및 정신건강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 검증 

본 연구를 위한 기본요건인 자료의 정규분포성과 특

성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흩어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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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variables
B SE β t R F R

2

Life Stress .358 .082 .207 4.382

.573 119.130*** .328Mental 

Health
-.385 .043 -4.22 -8.952

***p<.001

<Table 3>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variable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N=491)

step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2

F

1      Life Stress   →   Mental Health -1.169*** .068 -.617 -17.315*** .379 299.808***

2      Life Stress   →   Suicidal Ideation .808*** .069 .467 11.666*** .216 136.104***

3
     Life Stress   →   Suicidal Ideation

    Mental Health →   Suicidal Ideation

.358
***

-.385
***

.082

.043

.207

-.422

4.382
***

-8.952
*** .325 119.130

***

***p<.001

<Table 4> Mediating verification of Mental Health        (N = 491)

인 표준편차 및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2). 또한 각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

생활 스트레스는 자살생각(r=.467, p<.01)과는 보통 수준

의 정적상관, 정신건강(r=-.617, p<.01)과는 보통 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정신건강과 자살생각의 상관

(r=-.549, p< .01)도 보통 수준의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Measured variables 1. 2. 3. 

1. Life Stress 1 　 　

2. Mental Health -.617** 1

3. Suicidal Ideation .467** -.549** 1

**p<.01

<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variables                          (N=491)

4.3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수준이 그들의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

해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생활스트레스(β=.207, 

p<.001)와 정신건강(β=-4.22, p<.001)은 유의수준 .001에

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자살

생각의 총 변화량 중 32.8%를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생활스트레스보다 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정신건강이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정신건강이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및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절차에서 표준화계수

와 수정된 R
2가 사용되었다.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단계

별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β

=-.617, p<.001)을 미쳤다. 2단계에서 생활스트레스는 자

살생각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수(β=.467, p<.001)였고,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생활스트레스와 매개변수인 정신

건강이 동시에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한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은 각각(β=.207, β

=-.422, p<.001)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정신건강이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2단계에서보다 3단계에서 독

립변수인 생활스트레스가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

는 효과가 적어져야 하는데, 3단계에서 유의하게 감소

(.467에서 .207로 감소)하여 정신건강은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test 

결과(Z=7.94) Z값이 +1.96이상, -1.96 이하의 범위에 존재

하므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

강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웰빙, 증상, 생활기능화, 우울, 

불안 모두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분적으

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삶에 대한 만족과 활동적

인 상태에서의 주관적 웰빙, 자신의 최근의 생활에서 슬

픔, 두려움, 무기력,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증상과 일상

적인 삶에서의 기능들인 과업수행, 인간관계, 사회적 관

계, 여가활동 등의 생활기능화의 수행 정도가 자살생각

에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리고 하위요인 문항 중 일부 문항의 조합으로 알 수 있는 

우울과 불안 또한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를 부

분적으로 매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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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삶의 만족과 심리사회적으

로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살생각에 초점을 두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대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49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살생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거주형태와 대학생활만족의 정도에 따라 자

살생각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과 함께 거주

하고 있는 학생들은 가족들과의 관계안에서 지지를 받으

며 심리적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기에 자살생각의 위험

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생각의 보

호요인으로 가족유대감이 중요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친

다는 유계숙, 손현겸[36]의 연구, 그리고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 지지해주는 사

람이 있음을 설명한 연구[37]와도 일치한다. 또한 대학생

활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 만족할 때, 자살생각의 위험성

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이 자살생각

을 야기하는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주변의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

와 방향성을 찾아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증해 본 결과 생활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자살생각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생활스트레스는 정신건강과 보통 수준의 부적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은 생활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들과도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가치관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및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친구관계와 가치관 문제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두 요인 중에서도 가

치관 스트레스가 친구관계보다 정신건강에 더 많은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한다. 또한 생활스트레

스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38]와 일치

하는 부분으로 생활스트레스가 높은 대학생들은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으며, 일상적인 생활 기능

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가 높은 학생들은 심리적 증상들을 호소하며 미래에 대

한 무기력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

활스트레스가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의 삶

에 대한 기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역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생활스트레스의 각 하위요인 중 이성관계 스

트레스를 제외한 하위요인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미한 정

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높

은 생활스트레스는 자살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요인

임을 밝힌 선행연구 결과[13, 14, 15, 16]와 일치한다. 생

활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가치관스트레스 요인이 자살

생각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혼란을 겪으면서 삶의 불

만족과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정서적인 우울, 불안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자살생각에 이르게 하는 주요 하위요

인임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과 자

살생각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두 변인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특히 정신건강의 하위요인 중 두려움, 

긴장감, 의사결정의 어려움 등의 증상적 측면과 정서적

인 우울, 불안이 자살생각과 가장 높은 부적상관이 있었

다. 

셋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결과 생활스트레스는 자

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정신건강을 매

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선행연구자들[11, 12, 39, 40, 41]이 주장하듯이 

대학생활스트레스는 심리적 또는 신체적 긴장상태를 지

속시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연속될수록 우울, 불

안, 좌절감 및 무망감 등의 정서적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

의 기능적 측면인 과제 수행, 친밀한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

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통과 일상적 생활에서의 어

려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면서 자살생각이 가중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살생각

과 관련하여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인 개인 심리적 요인

이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의 

기능적 측면 또한 자살생각에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대학생 상담에서 정신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적 개

입은 대학생의 자살위험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생은 학업 수행, 진로 고민, 대인관계 등의 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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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들과의 상담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확고한 인생관 및 

자신의 가치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의 초점을 맞추고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능들인 과업수행,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여가활동 등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자살

생각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

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 외에도 

정신건강의 하위요인인 주관적 웰빙, 증상, 생활기능화, 

우울, 불안 모두 자살생각에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 신

체적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통한 만족스러운 인

간관계와 유지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신건강

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생활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우

울, 불안 등의 부정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활동에

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일상적인 삶에서의 기능들

인 과업수행, 인간관계, 사회적 활동 및 여가활동 들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점점 슬픔, 두려움, 무기력 등

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의 경험에 놓이게 

된다. 이 악순환의 경험은 결국 개인이 취하는 자기 파괴

적인 행동에 이르는 자살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상담자는 대학생활스트레

스를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내담자의 정

신건강 수준을 통해 자살생각의 위험 정도를 예측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살생각의 위험 정도에 따라 적극적

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함께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대

한 스크리닝 작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학

생들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교양과목 개설 및 집단상담 

운영 등의 대학 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을 통

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의 자살

은 위기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예방 또한 가능하다. 자살

을 생각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자살행동이 일어나

지 않도록 예방대책으로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전, 

충남, 충북 일부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추

후에는 표집을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확률적 

표집에 근거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정신건강과 

그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

는 정서적, 일상생활적인 측면의 정신건강의 하위요인과 

더불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들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여 보다 면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상담 

장면에서 정서, 기능, 인지 등의 효과적인 개입방법을 검

토해 볼 수 있으며, 또 상담자가 어떤 개입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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